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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5개부스서나눈맛과정…10년우정 환상케미

광주일보와대구매일신문이공동주최한 2023영호남문화대축전이20~22일대구수성못상화동산일원에서펼쳐졌다.행사장을찾은대구시민들. /대구=나명주기자mjna@kwangju.co.kr

광주일보 매일신문공동주최10년째

대구수성못상화동산에서상생장터

농 수 축 특산물직거래 시식코너

하모니콘서트 깜짝경매쇼등다채

명인이 직접

담근 전라도 김치 맛보

고가세요.

광주와대구,영호남이함께하는화

합의장터가대구에서열렸다. 20일오후 2

시께대구수성못상화동산에는영호남상생

장터를찾은사람들로북적였다. 빨갛게익은대구

사과와감칠맛이특징인광주김치등맛깔스러운지

역특산품들이시민들의눈길을사로잡았다.

광주일보와매일신문이공동주최하는 2023 영호남문

화대축전이20일부터22일까지대구수성못상화동산일원

에서펼쳐졌다.지난2014년을시작으로올해만10년을맞이

한이번행사는문화예술공연과

농수축특산물상생장터및홍

보관으로다채롭게구성됐다.

이날오후 3시열린개막식에

는김여송광주일보회장과정창

룡매일신문사장, 이종화 대구

시경제부시장,김주찬대구경북

호남향우회수석부회장등이참

석했다.내빈들은개막식에서영

호남상생과화합을기원하는 화 합 상 생 팻말을들고

점등퍼포먼스를선보였다.

김여송 광주일보 회장은 내빈인사에서 올해로 10년째

를맞은영호남문화대축전을계기로영호남이형제가되

고, 국가의중추적인역할을하는기둥으로서국토균

형 발전을 이끄는 발판을 마련했으면 한다고 축하

메시지를전했다.

이어정창룡매일신문사장은 먼광주에서

한걸음에달려와주신모든분들께감사

하다며 이번행사를계기로영호남

사이의 간극을 줄이고 영호남이

함께국가발전을 이룩

할수있길바란

다고말했다.

개막식이끝난후내빈들은고

산농악보존회의힘찬길맞이와함께

영호남상생장터홍보관과부스를둘러보

며영호남의맛과멋을즐겼다.

상생장터 홍보관에서는 영암 무화과, 완도 돌

김, 안동마늘등영호남의우수한특산물을한눈

에볼수있었다. 호남홍보관에서는순천 나누우리

무안 황토랑쌀 , 함평 나비쌀 등전남을대표하는브

랜드쌀을선보였다.

영호남직거래장터에는신선한특산품을저렴하게구매하

려는시민들의발걸음이끊이지않

았다. 이번 행사에는 영남 29곳과

호남16곳,총45곳의농수축특산

물직거래장터가마련됐으며각부

스마다시식시음코너를준비했다.

김장 준비를 위해 방문한 임현자

(64 대구시 중구)씨는 신안군 부스

에서 새우젓과까나리액젓등을양

손가득구매했다. 임씨는 유명한

신안젓갈을직접먹어보고바로구매할수있어서좋다며 가

격도저렴해서다른지역부스도둘러볼것이라고전했다.

21일에는영호남이한목소리로노래하는 하모니콘서

트가, 22일에는영호남지역특산물을저렴하게구매할

수있는깜짝경매쇼등다양한행사가진행됐다.

박혜숙(59 대구시수성구)씨는 전라도김치와

우리지역막걸리를함께먹어보니참잘어울

린다며 영호남이화합하고교류할수있는

장이계속해서이어졌으면한다고말

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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▲영광군부스를찾은김여

송<오른쪽> 광주일보회장

과정창룡매일신문사장이

기념촬영을하고있다.

▲영호남문화대축전을찾은

시민들이상생장터에서지역

특산품을구매하고있다.

▼고산농악보존회의 길맞

이모습.

▼전자현악팀 일렉디바의

개막식무대모습.


